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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총파업으로 간다
쟁의행위찬반투표 85% 찬성 가결 … 공동결정법ᆞ노조법개정 국민동의청원 조직에 박차

금속노조가 7월 5일부터 7일까지 

전국 9만 8천여 명 조합원을 대상으

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시행한 결

과, 85%의 높은 찬성률로 쟁의행위

를 벌이기로 결정했다.

금속노조 2021년 중앙·지부집

단·사업장보충·대각선교섭 쟁의행

위찬반투표 재적인원 97,691명 중 

89%인 87,044명이 참여해 74,133명

이 찬성했다.

노조는 지난해 교섭을 타결하지 

못한 사업장까지 포함하면 7월 중으

로 조합원 11만여 명이 쟁의권을 확

보한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코로나 

19 확진 등으로 교섭을 늦게 시작한 

기아자동차지부, 경남지부 대우조선

지회, 현대제철 다섯 개 지회 등 4

만여 명도 교섭 상황에 따라 조만간 

쟁의권을 확보할 예정이다.

금속노조는 확보한 쟁의권을 바탕

으로 ‘희생과 파괴없는 노동참여 

산업전환’을 반드시 쟁취하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다. 노조는 산업의 

지속가능성과 미래 일자리의 보장을 

위해 올해 모든 교섭단위에서 ‘산

업전환협약 체결’을 요구하고 있

다.

금속노조는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

장과 노동자의 산업전환 과정 참여

를 보장하고, 이 과정을 노사가 공

동으로 결정할 수 있는 ‘공동결정

법 제정’과, 산별노조할 권리 쟁취

를 위한 ‘노조법 개정’ 국회 10만 

입법청원 조직에도 박차를 가할 예

정이다.

금속노조는 높은 찬성률의 배경으

로 ▲코로나 19 사태 장기화로 높아

진 조합원들의 분배 정의 요구 ▲문

재인 정권에 대한 실망감 등을 꼽았

다.

지난해 갑자기 터진 코로나 19 사

태로 노동자들은 희생을 강요당했

다. 자동차·조선·철강 등 모든 업

종이 예상치 못한 호황을 누렸지만, 

자본은 위기론을 내세우며 노동자를 

압박했다. 자본은 그사이 경영진 연

봉을 인상하고 배당금을 늘리며 자

기 배를 불렸다. 노조는 자본의 뒤

통수치기에 대한 현장 노동자의 분

노가 찬성률을 높인 원인이라고 밝

혔다.

노조는 방역을 핑계로 노동운동을 

탄압하고 규제하고, ILO 핵심협약을 

핑계로 노조법을 개악하는 문재인 

정부와 정치권의 모습이 노동자들을 

돌아서게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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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전면파업·고공농성 
6일, 조경근 지부장 크레인 농성 … “조합원 권리와 자존심 지킨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가 7월 6

일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같은 날 

조경근 현대중공업지부장은 울산 조

선소 크레인에 올라 고공농성을 시

작했다.

노조 현대중공업지부가 전면파업

을 선언한 7월 6일 오전 9시쯤 조경

근 현대중공업지부장이 장대비를 뚫

고 현중 조선소 패널공장 앞 크레인 

위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조경근 지

부장은 교섭 타결까지 고공농성을 

벌인다고 밝혔다.

조경근 지부장은 “회사는 노조

가 전면파업을 경고했음에도 해볼 

테면 해보라는 식으로 나왔다. 교섭

하는 시늉만 하는 회사에 기대할 것

이 없다”라면서, “조합원의 권리

와 자존심을 지킨다는 각오로 고공

농성 끝장투쟁을 결심했다”라고 투

쟁 각오를 전했다.

노조 현대중공업지부 800여 명의 

조합원이 크레인 아래에 모여 조경

근 지부장을 엄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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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총파업·입법청원 제대로 조직하자”
노조법 2조 개정, 교섭창구단일화 폐기, 노동3권 쟁취 결의대회 … “LG 재벌 노조탄압 중단하라”

 

금속노조가 7월 7일 오후 세종시 

노동부 앞에서 노조 결의대회를 열

고, 노조법 2조 개정, 교섭창구단일화 

폐기, 노동3권 쟁취를 외쳤다. 

코로나 19와 경찰도 교섭창구 강제

단일화 폐기와 노조할 권리 쟁취를 

염원하는 노동자들을 막을 수 없었

다. 이날 ‘노조법 2조 개정, 교섭창

구단일화 폐기, 노동3권 쟁취 금속노

조 결의대회’에 900여 명의 조합원

이 함께했다.

진환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 교육부

장과 황미진 KEC지회장이 공동으로 

대회 사회를 맡았다. 두 사람은 매끄

럽고 재치 있는 진행으로 참가 조합

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금속노조 

문화패의 힘찬 공연으로 집회의 막이 

올랐다.

한껏 분위기가 오른 가운데 연단에 

오른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추

미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자당 민

주당 의원들을 끌어낸 채, 여당인 한

나라당과 교섭창구단일화법을 날치기

한 지 딱 10년째다. 추미애는 망치질 

세 번으로 노동자들의 운명을 갈랐

다. 징글징글하다”라고 소회를 밝혔

다.

김호규 위원장은 “금속의 100개가 

넘는 사업장이 교섭창구 강제 단일화

로 노조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라면서, “지치지 말자. 노조법 

개정, 산재처리 지연 문제 해결 등을 

내걸고 7월·8월·9월 총파업으로 제

대로 투쟁하자”라고 결의를 높였다.

김호규 위원장은 금속노조가 벌이

는 ▲공동결정법 제정 ▲노조법 개정 

10만 입법청원 운동 동참을 호소했

다.

최근 지회를 설립한 김혜현 노조 

서울지부 LG전자지회장은 투쟁사에

서 “LG 재벌은 꼭두각시 기업노조

를 앞장세워 차별이라는 무기로 지회

를 탄압하고 있다”라며, LG전자가 

진급·고과·타임오프 등에 불이익을 

주는 차별을 자행하면서 민주노조를 

압박하고 있다고 증언했다.

김혜현 지회장은 “엘지전자는 지

회 설립을 축하한다며 혁신적인 노사

관계를 유지하자 했다”라면서, “뒤

통수치는 게 엘지전자가 자랑하는 혁

신 노사관계인가? 이것은 혁신 노조 

탄압이다”라고 꼬집었다. 김 지회장

은 교섭창구단일화 폐기를 걸고 끝까

지 투쟁하자고 외쳤다.

금속노조는 결의대회 시작 전에 

‘노동삼권’이라는 글제를 걸고 사

행시를 공모했다. 노조는 공모 참가

자 가운데 ▲조남덕 콘티넨탈지회장 

▲정종훈 르노삼성지회장 ▲윤재석 

포항지부 조직부장 ▲이미옥 KEC지

회 법규부장이 제출한 글을 꼽았다.


